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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에서 반 년간 유학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외에서 6개월을 지낼지 

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,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유학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

먼저,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 와서 모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내용을 공부할 수 

있었고, 다양한 국적의 학생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유학의 목표였던 ‘자기 

자신의 시야를 넓힌다’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. 대학 생활 중 가장 하고 

싶었던 프로그램으로 교환학생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,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 오기 

전에 다른 일본 대학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, 모교에서 일본어 스터디, 

연극부 등 학과 행사를 참여하는 등 지금까지 공부하여 쌓은 일본어 실력을 교환 

유학에서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

모든 수업이 매우 흥미로운 

내용이었지만,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수업은 ‘일본 사정 연습 2B’ 수업이 가장 

기억에 남습니다. 이 수업은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 먼저 유학하신 분들의 작문을 

보고 교환 유학을 할 학교를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으로 정하게 된 계기가 된 



수업이기도 합니다. 유학의 장점으로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는 많지만, 

다른 나라의 초등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는 적기 때문에 이 수업이 더 특별하게 

느껴지게 되었습니다. 서로의 나라와 사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이 

되었습니다. 

  

도쿄에서 유학을 하면서 여행도 다니며 일본의 문화를 많이 체험하였습니다. 도쿄 

도내의 지역들은 물론, 도쿄 근교 지역인 가마쿠라, 사이타마현, 요코하마를 

여행하였습니다. 여행으로 오면 잘 가지 않는 박물관도 많이 다녀보고, 여러 

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쌓기도 하였습니다. 

대학 생활의 마지막 학기를 일본에서 교환 유학으로 마무리한 것은 제 인생에서 

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입니다. 한국에서는 외출할 때도 가족끼리 나가는 일이 많고, 

친구들과 노는 일은 많지만 혼자서 식사를 하거나 노는 일이 잘 없어 혼자서 하는 

것이 익숙하지 않았는데, 일본에서 지내면서 이것저것 혼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

경험도 많았고,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

 마지막으로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 잘 적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

국제과 분들과 오토와칸 관리실 분들, 하기와라 선생님과 사쿠라이 선생님에게 감사 

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매달 보고서를 읽어 주시고 답글을 달아 주신 

이지원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. 


